
오이타현 북서부 지쿠고 강 원류에 있는 히타시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이지만 물과 자연경관이 아름다

운 마을로, 예로부터 물이 맑고 풍부하여 ‘물의 고

향 히타’라고 불립니다. 미쿠마 강에 놀잇배를 띄워

우카이(가마우지 은어 낚시)를 구경하며 여름을 즐

기는 히타시의 다양한 축제를 소개합니다.

5월에 초여름을 알리는 ‘히타 강 관광 축제’, 7월에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히타 기온 히키야마 행사’,

11월에 에도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 ‘히타 덴료 마쓰

리’, 2월에는 봄을 알리는 ‘덴료 히타 히나 마쓰리’

등 4대 축제를 비롯해 연간 수많은 축제가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달 15일,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중 장

학생을 대상으로 오이타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터디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스터디 투어는 오이타 명과 회

사 ‘자비에르 본점’과 ‘오자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한 후, 유학생 대상 인턴십 설명회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터디 투어에 참가한

유학생은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오이타현의

매력을 현 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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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JX 금속 세키자키 미라이 해성관, 리뉴얼 오픈

· 벳푸시, 호텔 진출 활발…코로나19 이후 객실 증설

·히타시장선거,무쿠노씨당선…현내첫여자시장탄생

· 쓰쿠미 항 불꽃놀이 개최…5천 발로 여름밤 수놓아

· 벳푸시 우크라이나 난민 9명, 일본 운전면허 취득

· 히타 기온, 방문객 1만 6천 명…일요일개최 영향

· 전국 고등학교 야구 오이타 대회, 메이호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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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강 관광 축제
(日田川開き観光祭)

히타덴료 마쓰리
(日田天領まつり)

히타기온
(日田祇園)

덴료히타 히나마쓰리
(天領日田おひなまつり)



올해 초,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150

만 송이의 샛노란 해바라기 꽃밭 사진을 보고 ‘여름

이 되면 꼭 이곳에 취재를 가리라’하고 마음을 먹었

다. 사진 속 장소는 분고타카다시 구니사키 반도 최

북단에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난 곶 ‘나가사키바나’

로, 오늘은 이곳의 해바라기 꽃밭에서 찍은 사진과

알아 두면 좋은 팁,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가 ‘최정화’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곳은 과거 경작 포기지였지만 지역 주민과 ‘NPO

법인 나가사키바나 B·K넷’이 중심이 되어 꽃밭으로

가꾸기 시작해 지금은 봄에 유채꽃, 여름에 해바라

기,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는 관광지가 되어 현 내외

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꽃밭 사이를 지나는

산책길을 걸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오감 만족 나가사키바나의 꽃밭은

16.5ha라는 매우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방문 전 알

아 두면 좋은 팁은 ①곶의 오른쪽에 있는 계단식 꽃

밭에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야 하므로 편한 신

발을 신을 것 ②나무나 그늘이 거의 없기에 온열질

환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양산, 선풍기, 부채, 수분

보충 등) 쉬어가며 산책할 것, 이 정도일 것 같다.

또한, 곶의 끝에 위치한 캠핑장 입구에는 (기간 한

정)푸드 트럭과 카페가 있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

하거나 음료를 마실 수도 있으니 잘 챙겨 먹으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해바라기와 늦여름을 즐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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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꽃밭 일부분의 모습

샛노랗게활짝 핀 해바라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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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바나리조트 캠핑장 입구에 위치한

‘카페&레스토랑하나 키친 fiore’의 레몬 케이크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나가사키바나에는 한국

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가 최정화 씨의 작품이 있다.

서울을 베이스로 세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그는

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소재를 사

용하여 조각 작품을 만드는데, 구니사키 반도 예술

제(2014)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몇 해 전 이

곳을 찾았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반도의 겨울을 둘

러보던 그는 봄이 되면 유채꽃이 피는 것을 알고는

이곳에 작품을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으며, 황폐했

던 곶을 꽃으로 가득 메우기 위해 땀을 흘리면서 꽃

밭을 가꾸는 사람들에 매력을 느껴 피라미드 형태

의 작품을 구상했다. 봄, 여름, 가을, 꽃피는 꽃의

색, 하늘의 모양,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변하는 풍

경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

의 모습이 작품의 일부분이 되는 이 작품은 2013년

3월에 완성된 ‘색색색(色色色)’이다.

기사작성: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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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개_미술작품‘색색색’
特別紹介_アート作品「色色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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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색색색>, 2013, 한국.

멀리서 보이는 작품의 모습

작품 근처에 피어있는해바라기

작가의 말

최정화 씨의 편지 ▶

(자료 출처)

- 요시다 히로코 외,

『구니사키 반도 예술 기록집 』,

주식회사 미술출판사(2015),

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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